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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산책

백령도

중간

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. 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.

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

이호준 Lee, Ho-Joon | 사진가·미디어교육사·언론학박사

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, 일곱 차례의 개인전과 여덟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. 포토에세이 <직조>와 <걸으면 보이는>을 

출간했으며,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. 다수의 인쇄, 방송 매체에 소개되었고 대학과 지자체, 공공기관, 사진모임 

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. 대학에서 사진학을 강의하고 초등학교 미디어리터러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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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‘2025 한국인의 의식·가치

관 조사’는 국민이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달라지

고 있음을 보여준다. 지난 조사까지 압도적 1위였던 ‘경제

적 부유’(28.2%)에 대한 기대가 2순위로 내려앉고 ‘정치적

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’(31.9%)가 되어야 한다는 바

람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. 이제 국민은 앞만 보고 달

리는 질주보다 삶의 질과 사회적 성숙에 주목하기 시작했

다. 민주주의의 성숙을 바라는 마음은 법과 제도가 공정

하게 작동하고 갈등이 원만히 조정되는 사회에 대한 갈망

이다. 평온한 삶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사

회가 제공하는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 비로소 단단해진다

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확인해왔다. 국민은 경제성

장의 결과가 단순한 수치를 넘어 삶의 안정과 공정에 대한 

신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. 대한민국은 단순히 잘사는 나

라를 넘어 국가의 성취가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일상

이 단단한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. 성장의 수치

가 삶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경쟁의 속도는 관계의 신뢰로 

바뀌어야 할 때다.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내일은 무한 경쟁

의 불안에서 조금씩 벗어나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살

아가는 든든한 일상에 한 발 더 가까워질 것이다.

해돋이 직전의 한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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